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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국가기밀누설 등으로 국정원장 고발

1.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여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 국정원

에서는 메인 서버를 열어 정보를 유출하는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

지고 있다. 서훈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래하고 있다. 

2. 서훈 국정원장은 2017. 6. 19.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출범시켰다. 그 위원회 산하에 국정
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어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
을 꺼낸 후, 이를 보고 형식으로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하였다. 국정원 개혁위 
위원들, 특히 비밀취급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
이 없다. 그럼에도 서훈 국정원장은 TF팀을 통하여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밀을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
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
하였다.

3.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특히 RCS 도입내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
되게 하는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애국전사들의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
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다.

4. 이에 한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미증유의 불법적 위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17. 12. 4.(월) 오후 2시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상 국

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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